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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우리나라의 안전조치 대상 시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의한 사찰이 적용되고 있으며, 아울

러 원자력법에 따른 국가 계량관리 검사가 수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IAEA 는 그간 독립적인 안

전조치 활동을 수행하여 왔으나, 국제 안전조치 강화 및 통합안전조치 방안의 추진에 대비하여 효

율적·효과적 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협력강화 방안을 협의하여 왔다. 이의 결과로 우선 경수로에

대한 한-IAEA 간 협력방안이 추진되었으며, 현재 일부 경수로에 대한 시범 적용이 실시되고 있다.

동 협력강화 방안의 핵심 내용은 원격감시 기술 및 국가체제의 활용으로 현재 경수로 1 개 호기

당 연간 7-9 회 수행되고 있는 IAEA 사찰을 물자재고검사를 포함, 연간 3-4 회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동 방안은 시범 적용이 종료되면 국내 전 경수로에 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IAEA

와 단일 국가 간 최초로 실시되는 NPA(New Partnership Approach) 협력으로, 효율적·효과적 안전

조치 적용에 따른 이득과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협력강화 방안은

향후 경수로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도 확대·적용토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Korean Atomic Energy Act, national inspection is being performed independently at the same time

as the IAEA inspection. As national inspection system settled down, both Korea and the IAEA were looking for

possible ways of cooperation for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safeguards implementation. As a first step,

enhanced cooperation on LWRs, based on remote monitoring technology and state’s system utilization, was

introduced and its rehearsal is being undergone for selected facilities. It is expected that the IAEA’s on-site

inspection would be significantly reduced with this new scheme. After successful rehearsal, this new scheme will

be implemented to all LWRs in Korea. This new scheme is considered as a new type of NPA (New Partnership

Approach) being applied to a single state. A basic element of this approach is the sharing

of inspection activities between the Korea and IAEA while both parties maintain

independent conclusion capabilities. For full benefit to Korea and the IAEA, such enhanced

cooperation scheme needs to be expanded to another types of facilities.

1. 서 론



우리나라는 1975.10 월 IAEA 와 핵비확산조약에 따른 안전조치 협정(Safeguards Agreements) 및

보조약정(Subsidiary Arrangements)을 체결하고, 동 안전조치 협정에 따라 1976.2.12 TRIGA Mark

Ⅱ&Ⅲ 및 고리 1 호기에 대한 시설부록(Facility Attachment)을 체결 함으로서 IAEA 사찰을 받기

시작하였다. 2000.12 월 현재 우리 나라에는 32 개의 안전조치 대상시설이 있으며 이들 시설에 대

한 IAEA 사찰이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95.1.5 개정, 공포된 개정 원자력

법과 1996.7.23 공포·시행된 과학기술부 장관 고시에 따라 IAEA 사찰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정부가

주도하는 자체적인 국가 계량관리 검사가 1997 년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현재 국내 전 안전조

치 대상시설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IAEA 에서는 추가의정서로 대표되는 안전조치 강화방안의 이행에 따른 부담 감소를 위하여, 각

국의 국가체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사전 단계로 1995 년

각국에 국가체제에 관한 질의서(SSAC Questionnaire)를 송부, 그 내용을 평가한 바 있다. 지금까

지 IAEA 는 단일국에 대하여는 장비의 공유 및 공동 사찰 활동 수행 만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다

국간 지역체제(RSAC)인 EURATOM 에 대하여만 NPA(New Partnership Aproach) 개념에 따라 사찰 활

동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었다. 즉 다국간 지역체제에 대하여는 다국적이며 개별국가와의 독립,

체제 구성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핵비확산 천명, 제재 기능을 포함한 법적 구속력 보유, 독립적 예

산 및 경험 보유 등을 평가하여 단일 국가체제에 비하여 확대된 협력을 추진하여 왔었다. 그러나

최근 안전조치 강화방안의 적용에 따른 예산 및 인력의 부족과 국가 및 지역체제와의 협력 경험

누적 등에 따라 단일 국가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NPA 는 사찰활동을 분담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방법이다. NPA 의 목적은 각 기관의

안전조치 목적 달성과 독립적 결론을 유지하면서 안전조치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NPA 하에서도 IAEA 는 모든 필요 정보 및 장소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

며, 개개의 활동이 안전조치 목표에 부응한다는 보증과 독립적 결론이 보장되어야 한다. 실제적으

로는 기관간 업무분장 최적화, 안전조치 접근 방법 및 장비, 기술, 절차를 포함한 사찰 활동에 대

한 공동 합의를 기본으로, 동 체제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이 적용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하여는 1994 년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 원자력통제기술센터가 설립되어 지속적으

로 IAEA 사찰에 참여하기 시작하고, 1997 년부터 국가 계량관리 검사가 시작되어 IAEA 와 독립적인

검증을 실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장비공유 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동 장비공유 방안은 IAEA

에서 일본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협력방안으로 사찰장비의 공유를 통하여 사찰활동을 공동으로 수

행하는 방식이다. EURATOM 과 실시하고 있는 NPA 방식에 비하여 사찰량의 급격한 절감은 없으나,

장비공유에 따른 장비 비용의 절감과 합의된 절차에 따른 신속한 사찰 수행으로 상당량의 사찰량

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논의는 장비 비용의 부담 방안, 국가체제의 신뢰도 및 능력에 대한

보증 등의 문제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 계량관리 검사가 정착되고, 공식적인 합의는 없었지만 IAEA 에의 지원

이 지속됨에 따라 상호 간에 장비공유를 포함한 협력의 공식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IAEA

로서는 국가 계량관리 검사에 사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체 개발장비 사용, 사찰장비 사용 시 국

가 검사원의 기술적 지원 등을 필요로 하였고, 우리나라로서는 감시장비 등 국가에서 보유하지 않

은 장비에 대한 자료 입수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1999.6 월 추가의정서에 서

명하였고, IAEA 내부에서는 이의 이행을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하여 기존 사찰량의 절감 방안을 모

색하기 시작하였으며, 통합안전조치 개념의 도입에 따라 단일 국가체제와의 협력에 대하여 보다

유연성 있는 사고를 하게 되었다.



2. 추진 경위

우리나라와 IAEA 는 1991 년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IAEA 안전조치의 원활한 이행과, 이와 관련된

현안들에 대한 상호 협력을 위하여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를 ‘한-IAEA 안전조치 검토회

의(IAEA-ROK Joint Review Meeting on Safeguards Implementation)’라고 한다. 현재까지 동 검토

회의는 9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경수로에 대한 협력강화 방안은 제 8차 한-IAEA 안전조치 검토

회의 시 처음으로 논의되었으며, 세부적 내용 협의를 위하여 Working Group 을 구성, 운영토록 하

였다. 동 Working Group 에서는 우선 경수로에 국한한 한-IAEA 협력방안에 대하여 다음 4 개안에

대한 세부 내용과 소요자원(인력 및 비용) 추정을 수행하였다.

- 1안 : 경수로에 대한 현재의 안전조치 기준에 따른 사찰방법 (감시장비 적용, 단 원격감시

(Remote Monitoring, RM) 미적용)

- 2 안 : 경수로에 대한 현재의 안전조치 기준에 따른 사찰방법 (감시장비 및 RM 적용)

- 3안 : 경수로에 대한 현재의 안전조치 기준에 따른 사찰방법 (운전 중에는 사용후연료를 직

접 검증하고 감시장비 및 RM 미적용, 정지 중에는 임시 감시장비 적용)

- 4 안 : 3 안과 동일하나, 사용후연료에 대한 적기탐지목표가 1 년으로 연장되었을 경우의 사찰

방법

이들 4 개안을 보면, 1안 - 3 안은 기존 안전조치 방안을 적용하면서 IAEA 사찰 효율성을 높이

는 방안이며, 통합안전조치와 관련된 방안은 4 안이다. 통합안전조치가 적용되는 경우는 4 안(사용

후연료에 대한 적기탐지기간이 1 년으로 연장되어 정기검사가 불필요함)이 최적 방안이나, 이 단

계에 도달하기 위하여는 통합안전조치 적용을 위한 사전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그 중간과정으

로 1-3 안 중 하나를 거쳐야 한다. Working Group 은 2000.5 월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현 상

황 하에서 경수로 협력강화 최적 방안으로 2 안을 추천하고 다음 사항을 제안하였다.

- 국내 전 경수로에 원격감시시스템(Remote Monitoring System) 설치, 운영

- IAEA 사찰에 원격감시 및 미통보 사찰을 활용하는 대신 물자재고검사(PIV 및 Post-PIV)를 제

외한 정기사찰을 국가의 SSAC 에 위임

- 원격감시 자료는 공유(중앙집선국-hub station-은 TCNC 에 설치)하되 독자적 결론 도출

- IAEA 는 관련장비를 제공하고 중앙집선국에서 IAEA 본부까지의 자료 전송비를 부담

- 우리나라는 전화선 및 중앙집선국 장소를 제공하고 장비설치비 및 국내 자료 전송비 부담

- 경수로에 대한 상기 협력방안의 전면적 이행에 앞서 각 경수로 부지(고리, 영광, 울진) 당 1

개의 원전을 선정하여 시범 운영

3. 경수로 협력강화 세부 내용

3.1 경수로에 대한 계량관리 검사 방법

계량관리 검사(IAEA 사찰)는 물자재고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특별검사, 설게정보서검사로

구분되며, 그 내용 및 수행 빈도는 다음과 같다.

- 물자재고검사 (Physical Inventory Verification : PIV)

: 물자재고검사는 통상 원자로의 정지 중 시설 내 모든 핵물질을 검증하는 검사로서 경수로의

경우 운전 중에는 노심연료의 직접검증이 불가능하므로 특히 중요하다. 물자재고검사 주기

는 원칙적으로 일년 이내로 하며 최대 14 개월을 초과 할 수 없다. 물자재고검사는 통상 노

심이 개방된 상태에서 수행되나, 원자로가 정상운전 중 즉 노심이 폐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 수행(Closed-core PIV, PIV Equivalent)될 수 있다. 계획예방정비에 따라 노심이 개방



될 경우 원자로 정지 직후 원자로 부근(장비출입구, Missile Shield 또는 Canal Gate)의

봉인 제거 및 임시 감시장비 설치를 위한 검사(Pre-PIV)와 원자로 재가동 직전 임시 감시장

비 제거 및 봉인 설치를 위한 검사(Post-PIV)가 추가로 수행된다.

- 정기검사 (Interim Inventory Verification : IIV)

: 통상 사용후연료를 전용하여 플루토늄을 분리, 핵폭발장치를 제조하는 데에는 3 개월이 소

요된다고 가정한다. 정기검사는 이를 적시에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검사로써 검

사 주기는 물자재고검사를 포함해서 최고 16 주를 초과 할 수 없으며, 통상 매 3 개월 간격

으로 실시된다.

- 수시검사 (Ad-hoc Inspection)

: 수시 검사가 수행되는 경우는 ① 신연료 반입 시 구역 안전조치(Zone Approach)에 따른 신

연료 검사, ② 구역 안전조치에 따른 동시 물자재고검사(가공시설 물자재고검사 시 신연료

가 있는 경수로에 대해 동시에 사찰 수행)에 의한 신연료 검사, ③ 계획예방정비를 전후한

임시 감시장비/봉인의 부착/제거 시, ④ 특정핵물질의 반입 또는 반출 시 검사가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⑤ 기타 계량관리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이다. 통상적으로 국내 경

수로는 신연료 반입에 따른 신연료 검사(Fresh Fuel Verification : FFV), 동시 물자재고

검사에 따른 신연료 검사(Simultaneous FFV : Sim-FFV), 계획예방정비 전후의 사찰(Pre-

PIV, Post-PIV)이 수행된다.

- 특별 검사 (Special Inspection)

: 시설 운영자가 특별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검사 결과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을 목적으로 특별 검사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황 하에서 특별검사가 수행되는

경우는 없다.

- 설계정보서 검사 (Design Information Verification : DIV)

: 안전조치 적용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건설 중 혹은 운전 중 시설 운영자가 제출한 설계정

보서에 근거, 시설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다. 통상 시설 건설 중에는 설계정보서 검사가 단

독으로 수행되나, 시설 운영이 시작된 이후에는 상기 검사 시 병행하여 수행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 1 기의 경수로에 대해 연간 수행하는 검사의 횟수는 Pre-PIV, PIV,

Post-PIV 각 1 회, IIV 3 회, FFV, Sim-FFV 각 1 회 등 평균 8 회가 수행된다.

경수로에 대한 검사 활동은 장부검사와 현장검사로 구분되며, 장부검사는 지난 검사 이후 추가

혹은 변경된 핵물질의 목록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현재의 핵물질 재고량을 확정하고, 시설 운영

상의 특이점 여부를 검사하며, 현장검사는 장부검사에서 확정된 핵물질 재고량을 검증하고 핵물질

의 미신고 이동이 없음을 감시장비 또는 봉인을 이용하여 확인한다.

  - 장부 검사 (Book Audit)

: 기록(Record)의 검사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와 관련된 모든 계량관리 기록과 시설 운영

기록 및 보조 기록들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되는 검사 시 시설 운영자가 검사관에게 제

출하며, 검사관은 이들 기록의 상호 비교 및 검사를 통하여 보고한 내용(특정핵물질의 종류,

형태, 위치, 위치 및 조성의 변동, 이와 관련된 발전소 운전 기록 등)과 사용 용도를 확인

한다.

: 보고서(Report)의 검사 -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와 관련하여 정부/IAEA 에 보고된 보고서는

매 검사 시 관련 기록과 대조, 비교 검토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설 가동 이후 보고된 모

든 보고서를 검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자는 보고서의 년대별, 종류별 보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 현장 검사 (Field Inspection)



: 일반적으로 검증 가능한 모든 핵물질은 형태에 따라 수량 확인(Item Counting : I), 일련

번호 확인 (Serial Number Identification : A), 비파괴측정 방법에 의한 진위여부 확인

(Gross Defect Test by NDA : H), 감시장비(Surveillance : S) 및 봉인장비(Seal : V)의

확인/교체 등을 이용하여 검증

: 핵물질 수량 확인 및 일련번호 확인 - 기록 및 보고서에 신고한 핵연료집합체의 수량, 일련

번호를 육안, 망원경, 수중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확인

: 격납 및 감시 장비(Containment and Surveillance : C/S)에 의한 검증 - 다음 장소에 부착

된 봉인을 점검, 교체(V)하고 감시장비의 필름 또는 테이프를 교체(S)

. 원자로 건물 장비출입구(Equipment Hatch : E/H)에 부착된 봉인

. Missile Shield(M/S) 혹은 원자로와 사용후연료 저장조 사이의 핵연료 이송통로(Canal

Gate : C/G)에 설치된 봉인

. 핵연료건물 내 사용후연료 저장조 감시용 감시장비(IAEA)

: 신연료 검사 (Fresh Fuel : FF, I+A+H)

. 수량 확인(I) - 운영자의 장부에 근거하여 신핵연료 저장고에 존재하는 모든 신연료 집합

체에 대한 수량을 육안으로 검사

. 일련 번호 확인(A) - 임의의 신연료 집합체에 대해서 이의 고유 번호(Serial number)를

운영자의 장부에 기록된 번호와 대조 확인

. 비파괴 검사(H) - Sample size 결정식에 따라 산출된 sample 수에 대해서 방사능 분석기

(HM-4)를 사용하여 핵연료의 진위 여부를 검사

: 사용후연료 검사 (Spent Fuel : SF, I(+H))

. 수량 확인(I) - 운영자의 장부 및 사용후연료 저장조 Map 에 근거하여 사용후연료 저장조

에 존재하는 모든 사용후연료에 대한 수량을 육안 또는 망원경으로 확인

. 비파괴 검사(H) - 사용후연료에 대해서 체렌코프 측정기(ICVD)를 사용하여 핵연료의 진위

여부를 검사. IAEA 의 경우 감시장비의 사용으로 비파괴 검사는 Post-PIV 시에만 수행함

: 노심연료 검사 (Core Fuel : CF, I+A) - 물자재고검증 시 노심이 개방되어 있을 경우 검사

수행

. 수량 확인(I) - 운영자의 장부에 근거하여 노심 내에 존재하는 모든 노심연료 집합체에

대한 수량을 육안 또는 망원경으로 검사

. 일련번호 확인(A) - 임의의 노심연료 집합체에 대해서 수중카메라(Underwater TV :

UWTV)를 이용하여 일련번호(Serial number)를 운영자의 장부에 기록된 번호와 대조 확인

3.2 협력강화 방안에 따른 계량관리 검사 방법 및 영향

경수로 협력강화 방안에 따르면, 물자재고검사(PIV)와 계획예방정비 종료 시 수행되는 검사

(Post-PIV)는 IAEA 에서 참여하여 공동으로 수행하고, 그 이외의 검사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수행

하되 IAEA 에서 언제든지 무작위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에 대한 세부적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국가 계량관리 검사는 현재 안전조치 기준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는 모든 활동을 수행한다.

- IAEA 는 물자재고검사(PIV)와 계획예방정비 종료 시 수행되는 검사(Post-PIV)를 국가와 공동

으로 수행하고, 그 이외의 검사에 대해서는 무작위로 선정, 참여한다. (통상 시설별로 연 1

회의 검사를 무작위로 선정, 참여)

- 국가에서 단독으로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 합의된 절차에 따라 인증된 장비를 사용하여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 보고서를 IAEA 에 제공



- 원격감시 및 자료전송을 위한 장비 설치 및 운영 : 장비출입구 및 핵연료이송통로에 Digital

camera 와 전자식 봉인(VACOSS seal)을 설치하고 자료 원격전송을 위한 Computer server 에

연결. 원자력통제기술센터 내에 중앙집선국을 설치하여 각 시설에서 전송되는 암호화된 자료

를 수신하고, 수신된 자료를 IAEA 본부 및 국가에 전송

- 원격감시 자료의 평가를 위한 시설 운영 자료를 매월 IAEA 에 제공

상기 방안이 적용되는 경우 국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검사(사찰) 부담 감소

    : IAEA 사찰횟수 절감

. 경수로 1 기 당 연평균 7-9 회의 사찰에서 3-4 회로 감소

: 국가검사 시간 단축

. 원격감시 체제 하에서 검사 시 장부검사와 사용후연료 개수확인 만을 수행 함으로서 검사

소요시간 단축

. 통상 1 일 1 개 원전 만을 검사하는 것에 비해 1 일에 1 개 부지 검사 가능

: 국가 계량관리 검사 일정 수립의 유연성 확보

. 국가 계량관리 검사만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 IAEA 와 같이 수행하는 것에 비해 검사

기관 및 시설 상황 등을 고려한 검사일정 수립이 용이

: 검사의 효율화 및 시설 부담 경감

. 검사 시간 단축, 검사일정 수립의 유연성으로 인하여 검사기관 및 시설의 부담 경감

- 기술파급 효과

: 원격감시장비는 고도의 신뢰성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의 경험을 이용한 관련

기술 개발

: 원격감시 자료 및 사찰장비 공유를 통한 국제 수준의 분석 및 장비 유지, 개발 능력 확보

- 협력강화 및 국가위상 제고

. 향후 통합안전조치 (Integrated Safeguards, IS)가 시행되기 위하여서는 최소 4-5 년이 소

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전에 협력강화를 통하여 국가와 시설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실

질적인 IS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원격감시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관한 실질적인 테스트를 통하여 IAEA 안전조치 분야에 기여

함으로써 국가 위상 제고

.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IAEA 에서 우리나라를 선정하여 단일국가의 SSAC 를 활용한 NPA (New

Partnership Approach)를 적용 함으로서 국제사회에 국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음

4. 진행 현황

2000.5 월 작성된 Working Group 보고서에서 제안한 내용은 상호 동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식

합의문서 문안이 협의되고 있으며, 동 방안의 실질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실무적 활동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다.

- 공식 합의문서 체결

: 양해각서(MOU)로 추진. 현재 문안 및 첨부물 내용 검토 중

- 협력강화 세부절차서 작성

: 검사 체제(RM inspection scheme), 세부 검사 활동, 장비사용절차 및 양식, 검사보고서 작

성 및 전달 방법, 감시장비 결과 공유, 기타 행정 사항 등에 대한 세부 절차서 작성 중

- 국내 전 경수로에 원격감시시스템(Remote Monitoring System) 설치, 운영



: 원격감시장치(SDIS) 설치를 Phase I(핵연료 건물 내에 Digital Camera 인 DCM-14 및 신호저

장을 위한 Computer server 설치, 핵연료이송통로에 VACOSS 봉인 설치) 및 Phase II(원자

로 건물 내에 DCM-14 설치, 장비출입구에 VACOSS 봉인 설치, Computer server 와의 연결)로

구분하여 설치 중. 2000.12 월 현재 11 기 경수로에 Phase I 및 II 가 완료되었으며, 잔여 1

기 및 신규 영광 5,6 호기에 대한 작업이 2001 년 중 완료될 계획임.

: 2000.8 월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통제기술센터 내 Hub station 설치 및 대상 원자력발전

소와의 통신선 연결 완료, 자료 수신 시작. 현재 6 개 호기에 대한 원격감시 데이터가 한국

원자력연구소 내 원자력통제기술센터에 설치된 Hub Station 의 server 에 전송되고 있으며,

특히 고리 2, 영광 3, 울진 1호기의 원격감시 자료는 경수로 안전조치 협력강화를 위한 시범

검사에 활용되고 있음.

- 협력강화 방안 시범 실시 (Rehearsal)

: 2000.8 월 협력강화 시범 대상호기 선정 (고리 2, 영광 3, 울진 1)

: 2000.9 월 경수로 안전조치 협력강화 Workshop 개최 (시범호기 시설 운영자 대상)

: 2000.9 월 경수로 안전조치 협력강화 모의검사 실시 (국가 단독 실시)

: 2000.11 월, 2001.2 월 경수로 안전조치 협력강화 모의검사 실시 (IAEA 와 공동 실시)

: 2000.12 월 협력강화에 따른 보고서 작성방법 등 교육 실시 (전 시설 운영자 대상)

. 월간 운영자료 표준양식 및 제출 절차 협의

- 기타 사항

: 2000.10 월 제 9차 한-IAEA 안전조치 검토회의 시 경수로 안전조치 협력강화 방안에 대한

추가 협의 수행

. 원자로 건물 내 디지털 감시카메라의 기술적 결함에 대한 IAEA 의 조치 요구

. 경수로 협력강화에 대한 협정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 초안을 IAEA 에 전달

: 2001.3 월 월간 운영자료 제출 방식 효율화

. 월간 운영자료는 표준양식에 의거, computer file 로 작성

. 동 file 은 암호화한 후 전자우편으로 송부

5. 결 론

우리나라는 국가의 원자력 활동 투명성 및 국제적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IAEA 사찰과는 독립적

으로 국가 계량관리 검사를 시작하였으나, 국가체제의 신뢰성이 제고되면서 IAEA 및 원자력선진국

과의 협력이 활발하여 지고 있다. 특히 1999 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경수로에 대한 한-IAEA 협력

강화 방안은 IAEA 와 단일국가와는 처음으로 New Partnership Approach 를 추진하는 것으로 효율

적, 효과적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검사 부담 감소, 기술 개발 및 확보 뿐 아니라 향후 타 국가에

대하여도 적응이 가능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현재 동 협력강화 방안은 한-IAEA 간 공

식 합의를 위한 문서 문안이 협의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동 방안의 실질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 절차서 협의, 시범검사 실시 등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시범검사가 성공적으로 수행

될 경우 동 방안은 전 경수로를 대상으로 적용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시설에 대한 보다 효율적

이고 효과적인 안전조치 이행을 위하여는 경수로에 대한 협력강화 방안을 확대하여 핵연료 가공시

설, 중수로, 연구시설 등 타 시설 형태에 대한 IAEA 와의 협력강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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